
동네방네알림판 2016.5.17~6.7
인천에서 벌어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들의 소식을 한번에 전해드립니다. 매월 1주, 3주 화요일마다 발
송되는 인천문화통신을 활용해 소식을 전하세요. 다음 문화통신은 각각 6.21(화), 7.4(화)에 발행됩니다.
알리고 싶은 행사 내용을 http://me2.do/xRtWJVeH 링크에서 입력하시면, 기간에 맞춰 실어드립니다.
#인천문화예술 #동네방네 #알림판 #소식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개관(6.15, 15:00)
인천지역 전문예술인과 예술단체를 위한 전문 연습장인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이 시범 운영을 마치고 정식 개관합니다.
6월 15일(수) 오후 3시부터 개관식이 진행되는데요, 다양한 공연과 먹을거리도 준비된다고 합니다. 지역 공연예
술단체 및 공연예술인의 활발한 창작활동과 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 공간은 1층 대연습실(약 52평),
2층 중연습실(약 24평), 다목적실(27평), 리딩룸(7평)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7(화)부터
2016년 3분기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정기/수시대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이용하실 분들은 서두르세요.
☞ 문의는 032-868-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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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연대와 협력, (사)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출범
지난 5월 20일 사단법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가 제주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출범했습니다. 2012년 시도문
화재단대표자회의를 모체로 그 고유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는 지역 고유문화의 발전과 격차해
소를 통한 문화국가의 실현, 지역문화 균형발전과 문화자치의 건전한 육성, 지역문화재단의 연대강화와 협치를 통한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문화발전, 문화복지 국가의 실현을 위한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의 행보를 기대해봅니다.
☞ 문의는 032-868-9163

 

영림목재(주), 인천문화재단에 전통목선 기증
지난 5월 24일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영림목재(회장 이경호)의 전통목선 기증식이
열렸습니다. 기업의 현물 기부를 통한 문화예술 생태계 확대의 계기를 마련한 이
자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박승희 인천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구제병 경인기계 대
표, 이상국 삼광조선 대표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영림목재에서 기증한
전통목선은 인천아트플랫폼의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거쳐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
는 조형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인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부 캠페인 아트레인
(ARTrain)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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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근 시인 10주기 맞
아 전집 간행
고 박영근 시인(1958∼2006)의 전집이 실천문학사에서 나왔습니다. ‘박영근 전집 간행위원회’가 시인의 10
주기를 맞아 펴낸 전집은 시 전집과 산문 전집 등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영근 전집 1-시’에는 시
인이 생전 펴낸 시집에 수록된 시 전편과 수록되지 않았던 시 40편이 실려 있습니다. ‘박영근 전집 2-산문’에
는 산문집과 시평집의 원고는 물론 생전에 발표했던 글들과 미발표 원고가 포함됐습니다. 생전에 시인이 즐겨 걸었던
부평 신트리공원에는 안치환의 노래로 널리 알려진 그의 시 ‘솔아 푸른 솔아’가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전집 출간을 통해 시인의 작품세계와 문학적 업적이 엄밀하게 재조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문의 02-322-2161

 

Space_Light_G1:Prismatic Garden 전(인천아트플랫폼 G1, 6.2~6.16)
박혜원, 김창겸, 김용철, 양쿠라 4인의 작가가 참여하는 영상과 스테인드글라스의 융복합 공간회화연구 프로젝트 전
시가 인천아트플랫폼 G1갤러리에서 열린다. 박혜원 작가는 스테인드글라스 유리조각에 투과된 다채로운 빛의 그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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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그물에 매단 작업과 LED조명과 색유리를 통한 공중정원을 선보인다. 김창겸 작가는 우물에 비친 계절의 시간성과
꽃으로 정원을 만든 컴퓨터 영상작업을, 김용철 작가는 다채로운 빛깔을 통해 한국적 정체성을 드러낸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을, 양쿠라 작가는 사라져가는 하나의 생명체를 기록해내러티브가 강화된 융복합의 공간을 꾸몄다. 공간이 예술로
서 재창조되는 다양한 작가들의 시도를 만날 수 있는 전시다. 6.16(목)까지 열린다.

 

생활문화센터 명칭 공모 결과 발표
재단에서는 올 상반기 개관 예정인 인천아트플랫폼 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공모를 진행했
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인데요, 많은
관심 속에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2주간 81건의 명칭이 접수되었
습니다. 이 중 최우수작 2건, 우수작 2건이 선정되었으며 생활문화센터 개관
식(6/24, 16:00)에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감사드리며 곧 개관할 생활문화센터를 기대해주세요.
☞ 문의는 생활문화팀 032-760-1037

 

 

부평 음악·융합도시 포럼(6.9 14:00~17:00)
부평구문화재단이 ‘음악 중심의 문화도시를 열어가는 부평’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준
비했습니다. ‘홍대 앞에서 시작해서 우주로 뻗어나갈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문식 대표와 ‘문화다움’ 추미경 대표가 발제를 맡고, 경기대 이영범 교수와 박
준흠 사운드네트워크 대표이사, 세움의 유세움 대표가 토론으로 참여합니다. 포럼은
부평 1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는데요, 자생력있는 음악중심의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향후 과제 및 문화도시 부평을 전망해 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문의는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팀 032-50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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